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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숫자에 불과               16-04-23

최근에  한 친구가 흐뭇한 기사 한 편을 보내주었습니다.  80의 나이에 풀 타임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한 동포이야기였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80이라니 만으로는 79세인 줄로 짐작됩니다.  이 분은 로스 안젤레스 근교에 사시는 황인웅씨라고 했는데 14년째 디즈니랜드에서 신나게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과거에 개인 사업도 했고 도자기 기술자로 일도 했으며 리커스토어도 운영했다는 황 씨는 65세의 나이에 친구의 소개로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입사지원을 해서 채용되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함께 지원을 해서 채용된 황 씨는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일을 배워서 매일 직장생활을 하는 기쁨이 크다고 했습니다. 

황씨는 저보다 젊으신 분이지만 청년 시기는 지난 분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처지인지를 청년들을 모를 것입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마찬가지이겠지만 직장 특유의 장점을 마음속에 받아 드리고 보람을 느끼면 나이 먹어가는 것을 잊게 됩니다.  제가 자주 방송 칼럼에서 권고를 드립니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토요일마다 무료로 컴퓨터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반응이 기대보다 적어서 실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할 장소가 많습니다.  황 씨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황 씨는 다른 노년층의 동포들에게 말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하며 도전하려는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은데 기회의 나라인 미국에서 일단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황 씨보디 나이가 많은 저도 황 씨와 동감입니다. 저는 저대로 활력 넘치게 생활하는 생활신조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매일 합니다. 등산은 일주에 한 번  하고 평일에는 체력 단련실에 가서 약 30분 동안 속보로 트레드밀 머신 위에서 시속 4마일로 걷습니다. 원래 저는 중년시절부터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전 코스 마라톤을 30번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80대에 들어서니 제 주치의 선생께서 달라는 운동은 그만 하고 속보로 걸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시속 3.5마일로 걸으면 10분 후에는 땀이 약간씩 납니다. 20-30분을 속보로 걸고 나면 엔도르핀이 몸속에서 흘러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심술이나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운동부족이다.” 그 말은 진실이라고 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실천하는 생활관습이 있습니다.  말이나 걷는 속도를 원하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하려는 노력합니다. 20여 년 간 라디오 칼럼을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작성한 원고를 조금 빠르게 읽습니다. 많은 애청자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칼럼을 방송하는 말 속도가 빨라서 아침에 듣기에 힘이 난다.” 대학원에서 정교수로서 일주에 1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상담도 합니다만 하루가 길게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하여 운동실로 가서 땀을 흘리는 생활은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려고 작정 했습나다. 
70대든 80대 든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사용 방법을 무료로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코리아에 전화하시면 제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끝
